
심각한 안보 공백 초래하는 
청와대 용산 졸속 이전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용산 이전 추진이 초래할 안보 공백 사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
다. 윤 당선인이 공언했던 선제타격의 첫 대상이 국방부인가라는 날선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 이전은 윤 당선인의 ‘국민과의 소통’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방
부 청사는 합동참모본부 건물과 나란히 있어 민간인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된다. 합참의 주요 기능이 
존치되는 상황에서 집무실이 바로 옆 국방부 청사에 이전하면 시민의 접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진
정한 구중심처(九重深處)의 탄생이다. 

또한, 집무실의 이전으로 국방부와 합참은 물론 관련 부대의 연쇄 이동이 불가피하다. 국방부와 합참 
청사는 일반 정부청사와는 달리 군사시설로서 오랜 시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 국방부와 
합참 지휘부가 비슷한 시기에 사무실을 연쇄적으로 옮기게 되면 통신과 지휘 상 혼선과 공백이 초래
된다. 군사대비태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국군통수권자가 초래하는 안보 공백이다. 더구나 이러한 
안보 공백을 메우려는 사후조치는 임기 내내 계속되어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선제타격’까지 거론하며 힘에 기초한 안보를 강조해왔다. 그
런데 막상 자신의 집무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개최할 수 없는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한다. 말뿐인 평화라며 문재인 정부를 싸잡아 비난하던 윤 당선인의 안보 공약이 오히려 헛구호에 불
과했음을 자인한 셈이다.

미중간 경쟁과 갈등 격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정세의 급변으로 차기 정부 외
교안보 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윤석열의 시간”은 이러한 외교안보 
분야의 구상을 세심하게 가다듬어 정책으로 구체화하라고 주어진 시간이지, 안보 공백을 초래하는 청
와대 이전 문제에 낭비하라고 주어진 시간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윤 당선인은 취임 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고집을 버려야 한다. 예산 확보 없는 졸
속 추진은 안정적이어야 할 정부 인수과정에도 부담만 초래한다. 갑질 추진으로 군심이 동요할 수 있
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봄꽃 지기 전에 국민에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고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만약 국방부 청사로의 집무실 이전이 정말로 불가피하다면,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이 우선이어야 한다.

윤 당선인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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